
미국탓이아니다!
한국경제의골병이깊어지고있다.
코스피 주가는 1000에서 1100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어 그런대로 양호한 편이나, 원화의 달러화에 대한 환율
은 1500원수준까지상승해예상을완전히벗어난행보를보이고있다.
2008년 중반에 2000을 넘어섰던 코스피 주가가 1000 수준으로 폭락했으니 지나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일
부 증권전문가들이 있으나 투기를 부추기는 협잡꾼들이나 하는 이야기로, 아직도 정상수준에 도달하기에는 한
참더떨어져야한다는것이경제전문가들의진단이다.
<미네르바> 필명을사용하면서해박한지식과예측으로인기를독차지하고있다는인터넷경제전문가는 500까
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지만,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2008년 봄부터 코스피 주가가
800까지떨어질가능성이있다고예측한바있다.
물론, 현재의 경제부처 고위관료들이 그대로 포진해 있고 경제위기 상황과는 동떨어진 경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MB가정신을차리지않는다면 800을넘어 500까지떨어질가능성도전혀없어보이지는않는다.
결국코스피주가가 3000까지오르기는커녕 1000 선을지키기도어려운상황이고 500에서 1000 사이로조
정된후상당한치고받기를거듭한다음안정적으로 1000을넘어서지않겠는가생각된다.
주가보다는원화환율이더큰문제로다가오고있다.
환율펀드 성격의 KIKO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관련 중소기업들이 흑자 도산하거나 경영인들이 하루아침
에 쪽박을 찬 것도 문제이지만, 원화환율의 약세가 예상을 훨씬 초월하고 있다는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
다.
최근 KIKO 피해액이 2조원정도에서 4배로확대됐다는것도원화환율이지나치게약세를보이고있기때문으
로, 국내최대이고최고수준이라고자랑이대단한삼성경제연구소의코를납작하게만들어줄정도가되고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국내은행들이보유하고있는국내채권과단기외채의상환시기가어긋나원화환율이예상밖
으로약세를 보이고있다고둘러대고있으나, 일부에서는 국내은행들의 단기외채과다차용과국제투기꾼들의
증시이탈때문으로보고있다.
국내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외채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과다해 외환보유고를 상당부분 갉아먹을 정
도여서단기간에원화환율이정상화되기는어렵다는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은행들의단기외채와국내채권상환시기불일치에따른자금부족현상이해소되면원래예측
한대로 1000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보았을 때 1000원은커녕 1200원까지
하락하는데도상당한시간이필요하지않나생각된다.
더욱 중요한것은은행을비롯한금융권이나건설만부실하고문제투성이라면그런대로견딜수있는수준이지
만국내경제·산업이전반적으로경쟁력을보유하고있지못하다는데문제가있다.
IMF 경제위기를기화로부채규모를획기적으로줄임은물론유보율또한상상이상으로높아자본때문에위기
를맞을가능성은없으나 R&D투자 부족과 전문인력양성실패에따른기술경쟁력낙후와함께고임금을비롯
한후진적가격경쟁력문제는해결의기미조차보이지않고있다.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기후퇴와 실물경기 침체가 도화선이 돼 국내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것은 사실이
나국내경제·산업도해결하지않으면안되는여러가지문제로골병을앓고있다는것이다.
국민소득 수준이 1만달러를 넘어 2만달러에 육박하고 원화환율이 달러당 900원대로 초강세를 나타냈으며 제
주도를비롯한국내관광지의물가가세계최고수준이라고해도막결혼한신랑·신부의 99% 이상이외국으로
신혼여행을가는현실에서국민경제가정상적으로돌아간다는것은분명비정상적일것이다.
또한 국민소득 2만달러 미만의 나라에서 동복이나 하복에 상관없이 양복 1벌 가격 120만-150만원이 일반화
돼있다면망하지않는것이이상하지않겠는가?

남을탓하기에앞서자신의문제부터파악하는것이순서라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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